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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주엘라․에콰도르 정유공장 합작
에콰도르에 하루 30만배럴 원유 처리시설 건설 … 공사비 50억달러 투자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 이어 에콰도르를 방문중인 우고 차베스 베네주엘라 대통령은 8월9일 에콰도르에 

50억달러 상당의 정유시설을 건설하는 데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차베스 대통령과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에콰도르의 태평양 연안지역에 50억달러의 자금이 필요

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규모 정유시설을 건설하기도 합의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50억달러로 예측되는 공사비 가운데 양국이 구체적으로 얼마씩 부담할 것인지는 확정하

지 않고 앞으로 전문기술진들의 연구를 통해 하루 30만배럴의 원유를 처리하는 정유시설을 건설한다는 대원칙

에만 합의한 상태이다. 

또 양국은 100억달러가 필요한 석유화학공장 건설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에콰도르 태평양연안의 만타 항구지역에 2008년부터 정유시설 건설 공사에 들어가면 4-5년 사

이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에콰도르는 현재 하루 53만5000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나 정유시설이 부족해 싼 가격에 원유를 수출하

고 비싼 가격에 연료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베스 대통령은 남미 대륙에서 에너지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라크에서 제국주의의 손들을 비교하

라”며 미국에 비난의 화살을 겨냥했다.

또 미국을 흡혈귀 드라큘라 백작에 비유하며서 “미국은 세계의 피를 빨아먹으려 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코레아 대통령은 차베스 대통령이 남미 국가들 사이에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찬사를 보내

면서 차베스 대통령은 국가간에 협력을 하면서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풍부한 원유수출 자금으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차베스 대통령은 앞서 아르헨티나 방문 중에 아르헨

티나 정부채권 10억달러 상당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우루과이에서는 우루과이의 유일한 정유시설 확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베네주엘라의 원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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